
CONVERSING
WITH VISIBLE SOUNDS



리듬은 ‘흐른다(rhein)’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고유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사용자와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갤럭시 S8에서는 시각과 촉각뿐 아니라 청각에서도 일관된 경험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사용자의 더 나은 삶의 리듬으로 확장되기를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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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Horizon 2017
시각 디자인처럼 사운드 디자인에도 시대가 반영됩니다. 6개의 음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무선제품의 시그니처 사운드인 
Over the Horizon 역시 그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멜로디는 어떤 소리, 어떤 비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변주 가능성을 지닙니다. 매해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해의 키워드를 반영한 새로운 사운드를 
탄생시켜왔습니다. 2017년 Over the Horizon과 함께 한 아티스트 Jacob Collier와의 작업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티스트 Jacob Collier는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30가지 이상의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유니크한

자기만의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트로놈의 정박자에

자유로운 리듬을 부여하고, 여러 악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은 융합과 연결을 통해 폭넓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2017년 갤럭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와도 닮았습니다. 

밀레니얼 아티스트,
Jacob Collier

16개 실제 악기로 녹음된,
리듬과 에너지
Over the Horizon의 기본 멜로디와 매년 다르게 구성된 곡들이 Jacob Collier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Jacob은 본인 만의 스타일을 불어넣어 편곡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Jacob은 16개의 악기를 직접 가져와 연주하고, 녹음해

Over the Horizon 2017을 완성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재즈 감성에 트렌디한

댄스 리듬이 결합된 이 곡은 자유롭고 신선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Jacob의 이야기처럼 곡 전체에 반복적으로 흐르는 멜로디는 다양한 악기와

다층적인 보컬 사운드에 따라 듣는 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 Jacob Collier

“오직 6개의 음으로 만들어진 곡이기에
   더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어요.”

Over the Horizon 2017 M/V



All New Ringtones
for Galaxy S8
소리 정보는 시각 정보보다 4~5배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갤럭시 S8이 추구하는 일체화된 경험에서 사운드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갤럭시 S8의 새로워진 UI 디자인-아이콘이나 월페이퍼, 그리고 소재나 전체적인 비주얼 무드에서 
느껴지는 시각 경험을 음악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Chamber

Rose

Ice Cream

월페이퍼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무드를
몽환적이고 매혹적으로 디자인한 링톤

Enticing, Captivating, Dreamy

Orange

City Lights

Friday

전체적인 갤럭시 S8이 지난 외관 디자인을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게 청각화 한 링톤

Progressive, Stylish, Unique

Constellation

Mood

Pianist

갤럭시 S8의 비주얼 아이콘을
청각화 한 베이직한 링톤 

Flat, Refined, Modern

Ringtones for Galaxy S8
일상의 짧은 순간까지 갤럭시 S8을 느끼게 하는 사운드 디자인,
비주얼 무드와 하나되는 갤럭시 S8만의 사운드를 경험해 보세요.

Samsung X DJ Soulscape 

Inviting

Novelty

Monochromic

Story of Galaxy S8 Sound Design



스마트폰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는 것처럼, 청각은 어떠한 감각보다도 우리의 삶에 정서적으로 밀착돼있습니다.
도시의 소음 등으로 청각 피로도가 높은 요즘이지만, 모바일 사운드만큼은 듣기만
해도 좋은 소식일 거라는 즐거운 암시의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대 음악가 머레이 쉐이퍼는
“청각은 우리가 잠들 때 마지막으로 닫히는 문이며,
  잠에서 깰 때 맨 처음 열리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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